
화장품, Phthalate 성분 다량함유
동물 기형출산 유발 가능성 … 플래스틱 유화작용 위해 사용

향수에서 헤어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화장품에서 동물의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성분이 검출

됐다고 미국의 한 보건·환경단체가 7월10일 주장했다.

보건·환경·노동·종교 연합단체인 [무해한 건강관리]는 자체 사이트에서 로션, 손톱 손질제, 탈취제 등 72

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72.2%인 52개의 화장품에서 향기 지속시간을 늘리고 플래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

해 사용되는 탈산염(Phthalate)이 검출됐다고 밝혔다. 그러나 탈산염 함유 여부를 표시한 화장품은 1개 밖에

없었다.

탈산염이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물 수컷 생식기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

검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.

수년간 탈산염 사용 반대 로비를 벌여온 무해한 건강관리는 탈산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화장품에 사

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 아울러 탈산염이 아기의 발육과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시장에서

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.

미국 국립독극물계획은 1999년 일부 탄산염이 쥐 생식에 이상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, 미국

화학협회는 화장품의 탈산염 사용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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